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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wide & zoom-in] 11/19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 촛불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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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대형 집회,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.

11월 19일 퇴진행동이 주최한 박근혜 퇴진 범국민행동의 본대회는 18시 시작이지만, 이른 오후부터 광화문광장 일대는 물론 서

울 곳곳에서 집회에 참가하려는 시민들로 북쩍였다. 광화문을 중심으로 서울 사방에서는 14시부터 동서남북 행진이 벌어져 지역주

민들이 행진에 참가했고, 이번에도 청소년들은 별도의 시국대회를 개최해 권력에 대한 절망과 분노를 표출했다. 와이드한 군중들

과 더불어 시민들의 표정이 담긴 갖가지 장면들을 담아봤다.

12일에 이어 19일에도 광화문광장에서 서울시의회까지 가득찬 군중들 / 사진 공동취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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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대회 시간 훨씬 전에 와야 앉을 수 있다는 중앙무대. 이동이 불가능할 정도며 그야말로 뜨겁다. / 사진 공동취재단



장인의 투쟁의지로 한딴 한땀 수놓은 듯한 시민군중 / 사진 공동취재단



엄청난 밀도... 집회도 인구밀도는 역시 대한민국 / 사진 박성식



대로에는 입추의 여지가 없다. 때문에 주변 골목과 점포에도 인파로 가득 / 사진 박성식



한마음으로 쏟아져 나왔다. "이게 나라냐!" / 사진 박성식



18시 본대회 이전 낮부터 들어찬 광장 / 사진 박성식



서울동쪽에서 행진해 광화문으로 들어오는 세월호유가족과 시민들 / 사진 박성식

서울 서쪽에서 집결해 광화문광장으로 향하는 가족 참가자들 / 사진 변백선

보신각 앞에서 청소년시국대회를 갖고 본대회장인 광화문광장으로 행진하는 학생들 / 사진 변백선



서울광장에서 노동자대회를 열고 박근혜 퇴진을 촉구하는 한국노총 노동자들 / 사진 변백선

시민들의 자발적 퍼포먼스... 바람에도 꺼지지 않는 몸촛불 / 사진 변백선



추잡한 정권에 뿔난 학생들 / 사진 변백선

허수아비는 논으로! / 사진 변백선



앗, 이 옷은! / 사진 김형석

바람아 불어봐라 우리에겐 촛불도 있고 핸드폰도 있다 / 사진 변백선



집회장 주변엔 장사도 대박...트럭으로 가져나온 감귤 / 사진 박성식

기념사진 남기는 가족들 / 사진 박성식



결의에 찬 한가족, "내가 이럴려고 세금냈나 자괴감 들고 괴로워" / 사진 박성식

국민이 바라는 소식, '하야, 혼자내린 첫 결정이자 마지막 결정' / 사진 박성식



불티나는 국민두유, '박근혜 그만두유' / 사진 박성식

민주노총이 설치한 '분노의 벽'을 찾아 포스트잇 메시지를 남기는 시민들 / 사진 박성식



아빠가 재밌는 아들 / 사진 박성식



궂은 일 밝은 표정, 자원봉사자의 물품배포 부스 / 사진 박성식



기발한 자원봉사 / 사진 박성식



진격의 거인, "국민은 거인이다 박근혜는 도망가라" / 사진 박성식

청소년시국대회, 열띤 토론과 연설이 이뤄졌다. / 사진 박성식

춥지않다. 우주도 국민쪽으로 돌아서다 / 사진 박성식



세대불문 한가족이 한마음 / 사진 박성식

우리 아기는 아빠가 책임진다 / 사진 박성식



십시일반 모아 '박근혜 퇴진!' / 사진 박성식

두 개의 깃발, 흔치 않은 장면 /사진 박성식



청와대까지 들리게 함성 외치는 표정들 / 사진 박성식

우리는 안다. "재벌도 공범이다!" / 사진 박성식



박근혜 퇴진! 박근혜 정책도 폐기!... 당연히 "무효 노동개악" / 사진 박성식



"와~~ 행진 시작!"... 행진차량에 길을 터주는 시민들 / 사진 박성식

전인권 "세계에서 가장 폼나는 촛불시위 되게 하자" ... 행진은 늘 장관 / 사진 박성식



민주노총 금속노조 앞장서다 / 사진 박성식



행진을 지켜보는 시민들, "26일엔 우리도" / 사진 박성식

청와대 코앞 경찰 저지선에 다다르다. "두렵지 않다. 박근혜 얼굴 좀 보자!" / 사진 변백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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